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시 120:7


평화를 갈구하지만 사방을 둘러봐도 눈에 들어오는 것은 신앙을 둘러싼 갈등뿐입니다.

“완전한 굴복, 또는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선의가 넘쳐도 해결되지 않는 반대편의 생활방식을 바라
보며 분한 심정을 토로”하는 시편 기자의 형편이 이럴지라도 성경은 타협하거나(고후 6:14) 복수하지(롬 
12:14~21) 말라고 주문합니다.

평화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완강하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면 마음이 상하고 인내심이 바닥을 보
이는데다가 반복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지만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나와 내 신앙을 싫어하는 이들을 꾸준히 사랑하고 존중하도록 우리 안에 주님이 가득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열다섯 편 가운데 첫 곡인 시편 120편을 묵상하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저 답답하게 보이는 세상의 한 귀퉁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작은 자이기에 더 이 상 
세상 돌아가는 일보다는 나 하나만이라도 올바른 신앙관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 불편한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으로 다가오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우리 모두는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하
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성경의 작은 부분까지도 다 지킬 수 있는 신앙인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 때, 하
나님 나라는 온전히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프리카의 작은 섬나라에서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2019년이 시작되고 많은 기도제목들이 하나, 둘씩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5월의 기도제목을 보내 드리니 함
께 응원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5월 기도제목


*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항상 우리의 삶에 머물게 하소서


*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일 하심을 보게 하소서


*  리보네구아 교회의 보수해야 할(담장, 출입 문, 물탱크)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  교회부지에 국제 기독학교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 한국, 캐나다, 미국, 브라질, 호주 그리고 중국에서 까보베르데 선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는 모든 
동역자들의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MCCV(까보베르데 선교 공동체)가 선교의 작은 본이 되기를


서부 아프리카 대서양 한 복판의 작은 섬나라 까보베르데에서 조 남홍, 연섭 선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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